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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걱정 없는 칼슘물질 개발
김 만 교수팀, 가다랑어 뼛가루 식품화 … 유기산 처리로 흡수율 높여 

최근 미국산 소의 광우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골분을 대체할 수 있는 칼슘 함유식품이 개발됐

다.

동의대 식품 양학과 김 만 교수팀은 가다랑어 뼛가루와 한방추출물을 이용한 칼슘 함유식품 개발에 성공

했으며, 개발된 식품이 골격대사 기능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월6일 밝혔다.

김 만 교수팀은 수산가공공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가다랑어 뼈가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고 인체흡수에 향

을 미치는 칼슘대인의 비율이 인체와 비슷한 2.16대 1인 점에 착안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유기산 처리를 통해 

칼슘 흡수율을 높여 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또 한방 방제학 원리에 입각한 한방물질을 섞어 기존 칼슘제재의 부작용인 위통과 소화불량, 변비 등을 해

결해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전량 수입되고 있는 기존 칼슘제재인 우골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칼슘제재를 공급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돼 기능성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골다공증 등 골격질환 예방 등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만 교수팀은 신 개발물질을 현재 특허 출원중이며, 특허를 취득하는대로 골격질환 호전제로 상품화할 

방침이다.

한편, 칼슘은 노인들과 폐경기 여성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골격질환과 순환기계질환, 대장질환 등과 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로 정상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칼슘 함유식품이나 칼슘 제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만 교수팀은 가다랑어 뼛가루 제재가 기존 칼슘함유 식품인 우골분의 효능은 그대로 지니고 대체할 수 

있어 광우병에 대한 우려 없이 값싼 칼슘제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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